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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foreigners also receive medical treatment due to the heatwave, don't 
forget climate insurance...외국인도 폭염 때문에 병원 진료 받았다면 기후보험

Gyeonggi Province advises foreign 
residents who have suffered health 
damage due to climate disasters 
such as heatwaves and torrential 
rains not to miss out on the benefits 
of ‘Gyeonggi Climate Insurance.’

According to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s 
heat-related illness emergency room 
surveillance system, the number 
of heat-related illness patients in 
Gyeonggi Province this year (as of 
July 6) stood at 115,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11% compared 
to 104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With torrential rains during 

the rainy season and full-scale 
heatwaves expected to continu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ummer 
health damages, including heat-
related illnesses, will increase. 
Gyeonggi Climate Insurance is 
a climate-related health damage 
g u a r a n t e e  s y s t e m  i n  w h i c h 
Gyeonggi Province fully covers the 
insurance premiums. Gyeonggi 
residents, registered foreigners 
within the province, and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are automatically enrolled without 
a separate application process, 
and the insurance period runs from 

April 11, 2026, to April 10, 2027. Key 
coverage details include a diagnosis 
benefit of 150,000 won for heat-
related illnesses, 100,000 won for 
emergency room visits due to heat-
related or cold-related illnesses or 
climate disaster accidents, 300,000 
won as a climate disaster accident 
consolation payment for receiving 
a diagnosis of four weeks or more 
due to an accident related to a 
weather advisory or natural disaster, 
and 200,000 won for diagnosis 
benefits for climate-related infectious 
diseases. Payments through the 
Gyeonggi Climate Insurance are 

also continuing this year. As of July 
7, Gyeonggi Province has paid out 
a total of 136 insurance claims, 
including 14 cases of heat-related 
illness diagnosis fees, 6 cases of 
emergency room visit fees, 32 cases 
of infectious disease diagnosis fees, 
and 84 cases of outpatient medical 
care fees.

Actual payment cases include 
students diagnosed with heat-
related illnesses during outdoor field 
trips, residents who visited hospitals 
due to symptoms of heat exhaustion 
during physical activities...<중략, 중

국어 5면>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족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결혼이민자 시청 견학 및 차담회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7월 21일, 하남시 다문화가족후원회의 제안과 하남시의 초청으로 지역 내 결혼이민자들과 함께하는 ‘하남시청 견학 및 차

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관련 기사 20면> 송하성 기자



2026년 08월 01일 ~ 08월 15일  

Gyeonggi-do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

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9일 저녁 도담소 대연

회장에서 개최된 ‘道-도의회 의장단·대표의원·상임

위원장단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에 따른 상임위원장단 출범을 계기로, 도민 복리 증

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지도부와 

경기도 집행부 간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자 마련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성 위원장(광명4)은 도

지사 및 집행부 관계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

며, 여성·가족·청소년·평생교육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주요 소관 현안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아낌없는 관

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용성 위원장이 이끄는 제12대 전반기 여

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도민 중심의 입법·의정 활

동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 실현, 돌봄 체계 강화, 

청소년 자립 지원,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민생 중

심의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여성·가족·평생교육 현안에 적극 협조 당부

김용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만나 

경기평화광장서 주말마다 열리는

잔디밭영화제·문화예술공연 와요

경기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매주 토요일·일

요일과 17일 대체공휴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2026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영화제&문화예술공

연’ 행사를 연다.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은 경기도민의 건전한 

문화선용과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

여 추진하는 경기도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잔디밭영화제’ 행사에 앞서 조금 

더 도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싱어송라이터, 퓨전국

악, 뮤지컬, 마술 퍼포먼스, 오케스트라, 팝페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

연을 매회 두 팀씩 만나볼 수 있다.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가수 ‘태종’과 

‘여은’이 행사의 포문을 열고, 개성을 담은 퓨전

국악밴드 ‘국악인가요’와 국악예술단 ‘노름마치’ 

그리고, 남미 재즈 장르의 ‘쇼루식구’, 아름다운 

선율의 오케스트라 ‘프롬디스트링’ 등 다양한 공

연이 준비되어 있다. 아울러, 어린이 관객을 위

하여 마술사 ‘남우석’의 공연과 ‘퍼니고고’와 ‘우

카탕카’팀도 관객이 함께 참여하며 소통하는 즐

거운 코미디, 버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지는 ‘잔디밭영화제’에서는 온 가족이 함

께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가진 영

화 11편이 500인치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

된다. 2026년 흥행한 ‘왕과 사는 남자’와 인생을 

돌아보는 따뜻한 의미의 ‘인생은 아름다워’ 그

리고 인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와 ‘너자2’, 외

국 액션 영화인 ‘탑건: 매버릭’과 세대간 소통과 

협업의 의미를 가지는 ‘인턴’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국내 독립영화인 ‘만남의 

집’을 상영하여 조금 더 새로운 문화·예술 창작

의 측면을 엿볼 수 있다.

행사는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대체공휴일 17

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마술, 음악, 퍼포먼

스 등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예술공연을 펼

치고, 이후 19시부터 드라마, 액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한다. 누구나 별

도 관람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관련 사

항은 경기평화광장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AI 의정플랫폼, 실효성과 기능 잘 살펴야

전자영 도의원, ‘경기도의회 AI 의정플랫폼 구축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

민주당, 용인4)은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의회사

무처 업무보고에서 85억 원 규모의 ‘경기도의회 AI 

의정플랫폼 구축사업’과 기존 의정홍보사업의 실효

성을 집중 점검했다.

AI 의정플랫폼 구축사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

지 약 85억 원을 투입해 의안관리, 의정현안 분석, 

AI 보좌관, 통합민원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5억 원 규모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전자영 의원은 “AI라는 이

름이 사업의 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

존 의정포털과 무엇이 다르고 의원들의 업무를 얼

마나 줄일 수 있는지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마다 관심 분야와 의정활동 

방식, 홍보 수요가 모두 다르다”며 “85억 원을 투입

하는 만큼 의원별 맞춤 지원이 가능한지, 기존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보다 효과적인지 꼼꼼히 따

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간 80만 부를 발행하는 ‘의회 소식지’와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

했다. 전 의원은 “많은 예산과 우편료를 들여 종이 

홍보물을 대량으로 배부하는 방식이 여전히 효과적

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의원과 도민의 실제 수요

를 확인해 카드뉴스와 숏폼 등 변화한 콘텐츠 소비 

방식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 16일 채명신·지영일 경

기도의원과 경기도 교통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기흥역 일대 버스 노선 개선 간담회를 

열고 공항버스 노선 신설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항버스 노선 신설, 경기 편하G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며 주민들의 이

동 편의 증진 방안을 검토했다.

전자영 의원은 “공항버스는 주민들과 한 약속이

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1호 정책”이라며 “손명수 

국회의원과 함께 시도의원들이 원팀으로 반드시 성

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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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7월 25일 센터 강의실에서 취약 위기 12가정(30명)

을 대상으로 온가족보듬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 ‘파

자마 시네마’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퀴즈, 베스트 드레서 선정, 가족사진 촬영 등

에 참여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들이 파자마(편안한 복장)를 

입고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준비된 간식 세트

를 먹으며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 관람 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등장인물과 

주요 장면에 관한 퀴즈를 진행해 영화 내용을 되짚

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파자마로 참여한 보호

자들이 직접 앞으로 나와 베스트 드레서 후보로 참

여했으며, 자녀들의 거수 투표를 통해 베스트 드레

서를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자뿐만 아니라 후보로 

나선 참가자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아이와 편

안한 복장으로 영화를 보며 함께 웃고 즐길 수 있

어 좋았다”며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서 좋은 추억

을 만들고, 가족사진도 바로 받아 더욱 뜻깊은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한 자녀는 “영화를 보고 퀴즈에도 참여해 재미있

었다”며 “엄마가 베스트 드레서 후보로 앞에 서서 

직접 응원한 것도 뿌듯했다”고 말했다.

유경선 센터장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으며 편

안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다”

며 “앞으로도 가족들이 잠시나마 일상의 부담을 내

려놓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

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가족이 영화로 즐기는 ‘파자마 시네마’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가족보듬사업 교육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서안정 ‘도란도란’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

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12월

까지 매월 1회 정서안정 프로그램 ‘도란도란’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청년봉사단 멘

토 선생님과 아동·청소년이 1:1로 참여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매회기 두 가지 요리

를 함께 만드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하

고 협력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첫 회기인 6월 프로그램에서는 유부초밥과 꽃 

화분 케이크 만들기 활동, 7월 프로그램에서는 

샌드위치와 카나페 만들기 활동이 진행됐다. 참

가 청소년들은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완성하

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멘토 및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성취감과 자신감

을 느끼고 서로를 격려했다.

경기도청년봉사단 대표는 “청소년들이 요리 활

동을 통해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건강하

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

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8월, 수원시 공원에서 풍성한 자연·문화·음악 프로그램 즐겨요...도심 특별한 여름휴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8월 한 달 동안 공원

에서 자연과 문화,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

한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특별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수목원, 박물관 등 곳곳에서 

물놀이와 생태체험, 전시, 공연, 역사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무더위를 식혀

줄 물놀이 프로그램이다. 올림픽공원 ‘2026 새빛 어

린이 워터파크’,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을 8월 23일까지 운영한다. 아름다운 우리

꽃 무궁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와 개방 행사도 있

다. 8월 21일까지 수원무궁화원을 한시 개방해 다양

한 무궁화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영흥수목

원은 8월 2일까지 무궁화 사진과 수원무궁화 5품종

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자연과 교감하는 생태프로그램도 있다. ▲서울대

학교 수원수목원 생태프로그램(1~31일) ▲숙지공원 

등 5개소 유아숲체험원 ‘한여름 소리산책’(1~31일) 

▲광교산 등 2개소 유아숲체험원 야간 곤충 탐사 

‘여름밤의 비밀을 찾아서’(1~12일) ▲일월수목원 생

물다양성 강연(7일) 등을 준비했다.

문화·역사 관련 행사는 ▲광교역사공원(수원광교

박물관) 어린이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문

화 헌터스: 납량특집’(11~14일) ▲화성행궁 일원 

‘2026 수원 국가유산 야행’(14~16일) ▲창룡문~화서

문 일대 ‘2026 수원화성 등불잇기’(15일) ▲인계예

술공원(수원야외음악당) ‘2026 잔디밭음악회’(28일) 

등이 있다.

이밖에 만석공원 목공체험장, 광교·서호공원 등 4

개 도시공원 피크닉존 운영, 일월·영흥수목원 특별·

기획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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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최근 이주배경청소

년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이버 성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인터넷과 SNS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수법인 그루밍

(Grooming)의 개념과 접근 방식, 실제 사례를 통

해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량

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현직 경찰이 강사로 나서 모르는 

사람의 온라인 접근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

성, SNS 및 오픈채팅 이용 시 주의사항, 계정 사칭

과 피싱, 디지털 발자국의 개념 등을 쉽고 실제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위험 상황 발생 시 

대화 중단, 차단 및 신고, 증거 보관, 보호자와 교

사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

법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황별 사례를 통해 위험 신호

를 직접 판단하고 대응 방법을 함께 익히며,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모르는 사람의 요청 거절하

기’, ‘이상한 상황은 어른에게 알리기’ 등 안전한 인

터넷 사용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인터넷에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이야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앞으로도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수원글청, 팔달경찰서와 함께하는 ‘사이버 성 윤리교육’

씨앗 나눔부터 생활용품 교환까지

탄소중립 인식전환 시민 실천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1월까지 매월 1

회 고색역 상부공간 등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이 기획·운영하는 탄소중립 사회 인

식 전환 시민 실천 프로그램 ‘문화로 연결되는 

탄소중립 꿈놀이터’를 운영한다.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과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우유팩·폐건전지와 생활용품 교환 ▲주방·세

탁세제 리필 체험 ▲탄소흡수원 씨앗 나눔 ▲공

유 옷장 운영 ▲친환경 모기 기피제 나눔 ▲탄

소중립 그림동화책 전시와 실천 게임 ▲기후 행

동 기회 소득·카본페이 앱 가입 캠페인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주민실천단이 참여하

는 오픈라디오와 캠페인으로 시민들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공유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7월 22일 오후 5시부터 7

시까지 고색역 상부공간에서 열렸다.

‘문화로 연결되는 탄소중립 꿈놀이터’는 탄소

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 인식 전환 사

업의 하나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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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ạn có biết rằng hiện nay có một đầu mối hỗ 
trợ chuyên biệt, nơi lao động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có thể ngay lập tức yêu cầu 
trợ giúp bằng 20 ngôn ngữ khi bị xâm hại nhân 
quyền như nợ lương, bạo lực tình dục và các 
hành vi xâm phạm quyền lợi khác?

Bộ Tư pháp Hàn Quốc (Bộ trưởng Jeong 
Seong-ho) cho biết, sau khi thiết lập phím số 1 
trên Tổng đài Hỗ trợ Tổng hợp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làm đường dây tiếp nhận tố cáo 
chuyên về các vụ xâm hại nhân quyền, số vụ tố 
cáo được tiếp nhận chỉ trong một tháng đã tăng 
hơn 6 lần so với trước đây, mang lại hiệu quả 
thiết thực trong việc hỗ trợ và bảo vệ nạn nhân.

Để giúp lao động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có thể dễ dàng và nhanh chóng tố 
giác các hành vi xâm hại nhân quyền như nợ 
lương, hành hung, quấy rối tình dục, bạo lực tình 
dục, tịch thu hộ chiếu, lao động cưỡng bức và 
các hành vi vi phạm khác, từ ngày 27/5, Bộ Tư 
pháp Hàn Quốc đã thiết lập và đưa vào vận hành 
phím số 1 – đường dây tiếp nhận tố cáo chuyên 
về các vụ xâm hại nhân quyền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Trung tâm Hướng dẫn Tổng hợp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gọi tắt là Tổng 
đài 1345).

Trước đây, khi muốn tố giác các hành vi xâm 
hại nhân quyền, lao động nước ngoài phải liên hệ 
với nhiều cơ quan khác nhau tùy theo từng lĩnh 
vực tư vấn, gây không ít bất tiện. Tuy nhiên, hiện 
nay chỉ cần gọi đến Tổng đài 1345 và bấm phím 

số 1, người gọi sẽ được kết nối ngay với chuyên 
viên tư vấn đa ngôn ngữ, để thực hiện tố giác 
hoặc nhận tư vấn.

Trước khi thiết lập đường dây chuyên biệt (phím 
số 1), trung bình mỗi tháng chỉ tiếp nhận 22 vụ tố 
giác. Tuy nhiên, chỉ trong một tháng sau khi đưa 
vào vận hành, số vụ được tiếp nhận đã tăng lên 
142 vụ, cao gấp khoảng 6,4 lần so với trước đây.

Đường dây tiếp nhận tố cáo chuyên về xâm hại 
nhân quyền (phím số 1) được thiết lập nhằm xóa 
bỏ những rào cản khiến lao động nước ngoài 
không thể kịp thời tìm kiếm sự giúp đỡ khi cần, 
như hạn chế về tiếng Hàn hoặc thiếu thông tin 
về quy trình tố giác. Đồng thời, đường dây này 
cũng hướng đến việc hỗ trợ và bảo vệ nạn nhân 
bị xâm hại nhân quyền một cách nhanh chóng và 
hiệu quả hơn.

Đặc biệt, Trung tâm tư vấn bằng 20 ngôn 
ngữ được vận hành nhằm giúp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dễ bị tổn thương, như lao động theo 
Chương trình cấp phép việc làm (visa E-9), lao 
động thời vụ (visa E-8), nghệ sĩ nước ngoài (visa 
E-6), thuyền viên nước ngoài (visa E-10) và 
người nhập cư theo diện kết hôn, có thể dễ dàng 
tố giác các hành vi xâm hại nhân quyền và các 
thiệt hại khác. Ngoài ra, đối vớ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ưa đăng ký số điện thoại tại Hàn Quốc 
nên gặp khó khăn khi gọi điện để tố giác, Bộ Tư 
pháp cũng vận hành kênh tiếp nhận tố giác qua 
mạng xã hội (SNS). Thông qua trang Facebook 
mà lao động nước ngoài thường xuyên sử dụng, 

họ có thể gửi tin nhắn, hình ảnh hoặc video để 
trình báo các hành vi xâm hại. Nhờ đó, việc tiếp 
cận kênh tố giác trở nên thuận tiện hơn, đồng 
thời những người khó gọi điện do môi trường làm 
việc nhiều tiếng ồn hoặc vì các lý do khác cũng 
có thể an toàn yêu cầu sự hỗ trợ khi cần thiết.

Để gửi tố giác,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ỉ 
cần tìm kiếm trang Facebook “Migrant Rights” 
hoặc quét mã QR, sau đó gửi tin nhắn để trình 
báo vụ việc.

Các tố giác sau khi được tiếp nhận sẽ được 
chuyển đến các cơ quan liên quan như Cán bộ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nhập cư tại 19 Văn phòng 
(Chi nhánh)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rên toàn quốc, Trung tâm Giải pháp 
Một cửa hỗ trợ nạn nhân tội phạm, đội ngũ Luật 
sư tình nguyện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gồm 
112 luật sư trên toàn quốc), Văn phòng Lao động 
địa phương, các cơ quan bảo vệ quyền lợi nạn 
nhân mua bán người và các cơ quan chức năng 
khác. Qua đó, các nạn nhân sẽ được hỗ trợ bảo 
vệ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một cách thiết thực 
và hiệu quả hơn.

Trong khi đó, vào ngày 3/7, ông Cha Yong-ho, 
Cục trưởng Cục Chính sách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Bộ Tư pháp Hàn Quốc, 
đã đến thăm Trung tâm Hướng dẫn Tổng hợp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ể kiểm tra tình hình 
vận hành hệ thống tiếp nhận tố giác các vụ xâm 
hại nhân quyền đối với lao động nước ngoài...
<중략>                         파파야스토리

Người nước ngoài bị xâm hại nhân quyền: Bấm phím "1" trên 
Tổng đài 1345... Chỉ sau một tháng, số vụ trình báo tăng gấp 6 lần

如果京畿道有因酷暑和集中暴雨等气候灾难而遭

受健康损失的外国居民的话，不要错过"京畿气候保

险"的福利。

根据疾病管理厅温热疾病急诊室系统的数据，今

年(7月6日为止)京畿道温热疾病患者为115名，比去年

同期的104名增加了约11%。预计梅雨季节的集中暴雨

和酷暑将持续，温热疾病等夏季健康损害也有可能增

加。 

&京畿气候保险&是由京畿道政府全额承担保费、

针对气候因素导致健康损害而设立的保障制度。京畿

道居民和道内登记的外国人、外国国籍同胞，无需另行

加入即可自动参保，保险期限为2026年4月11日至2027

年4月10日。

主要保障内容包括：温热疾病诊断费15万韩元、温

热·寒冷疾病或气候灾害事故导致的急诊室住院费10

万韩元，因气象预警或自然灾害相关事故，经诊断需

治疗4周以上者，可领取30万韩元气候灾害慰问金、气

候相关传染病诊断费20万韩元等。

今年，通过&京畿气候保险&发放保险金的工作也

在持续推进。以今年7月7日为基准，京京畿道已支付保

险金共136件，其中包括温热疾病诊断费14件、急诊室

门诊费6件、传染病诊断费32件、医疗机构门诊费84件。

从实际赔付案例来看，有野外体验学习中被诊断

为温热疾病的学生、体育活动中因热衰竭而到医院就

诊的道民、除草作业和农活中被诊断为温热疾病的农

民、野外活动后因温热疾病而到急诊室的道民等。

保险金可自事故发生日或确诊日起3年内申请。有

关保障内容及申请方法，可通过&京畿气候保险&客服

中心（02-2078-4548）或KakaoTalk频道&京畿气候保险

&确认。 

京畿道环境保健安全课长朴大根(音)表示:"随着

气候变化，酷暑、暴雨等夏季气候灾害已逐渐成为日常

现象","如果因酷暑或集中暴雨等气候灾难而遭受健

康损失，接受了医院治疗，请务必确认是否属于京畿气

候保险保障对象，以获得应有的支援"

파파야스토리

"外国人如果因高温酷暑到医院就诊，也别忘了申请&京畿气候保险&！"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

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

어를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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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점자블록 막으면 과태료

내년부터 50만원 부과...이주민도 주의해요

수원특례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점자블록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과태

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원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보도

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에 대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도 무

심 결에 장애인 보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수원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위한 보

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

는 등 그 이용을 방해·훼손하는 것이

다. 차량이나 개인형이동장치, 옥외광

고물, 노상적치물 등을 장애인 보도 

위에 올리면 안되며 이는 수원시 내 

모든 도로 및 여객시설 내 장애인 이

용 보도(점자블록)가 해당된다.

수원시는 올해 말까지 시민 홍보와 

사전 계도를 하고, 2027년 1월부터 과

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객시

설과 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와 캠페

인, 전자전광판 홍보도 추진한다. 외

국인주민도 이러한 내용을 잘 확인해

야겠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교

통약자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점자블록)을 침범하여 방

해하는,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모든 행

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

획”이라며 “점자블록 위 차량·개인형

이동장치·옥외광고물·노상적치물을 두

어 장애인 보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

록 외국인주민 여러분도 각별히 주의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점자블록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경기도 최초로 마

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문의 수원

시 교통정책과 031-5191-2511 

송하성 기자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돌봄 촘촘

수원특례시, 서비스 확대...다문화가족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새

빛돌봄 주민제안형 서비스인 ‘초등 저

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에 수원시는 여름방학과 

2학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을 받는다. 다문화가족과 난민도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잘 살펴

보자. 수원시는 6월 8일부터 지원 대

상을 기존 초등 1~2학년에서 초등 1~3

학년으로 확대한다. 이용 일수는 최대 

30일에서 최대 60일로 늘리고, 기본 

배정 포인트도 기존 50만 7000원에서 

연 100만 원 이내로 확대했다. 책정

된 1회 서비스 비용은 16,900원(1시간 

이내)이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0일간 동행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초등 1~3학년 자녀의 

등하교 동행돌봄이 필요한 중위소득 

150% 이하(그 외 자부담)의 수원시민

과 다문화가족과 난민 등이다. 학교와 

돌봄 기관, 학원 등 이동을 지원하며 

맞벌이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선

착순 마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보호자의 돌봄 공백을 해소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국

적에 관계없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대

상 가정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돌봄정책과 통합돌봄팀 

031-5191-2746           송하성 기자

Gyeonggi Province Lays Foundation 
for Providing Medical Services for 

Foreigners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G y e o n g g i  P r o v i n c e  h a s 
establ ished an inst i tut ional 
f r a m e w o r k  t h a t  e n a b l e s 
undocumented foreign nationals, 
who face difficulties accessing 
medical services due to a lack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receive necessary medical 
services.

Gyeonggi Province announced 
on June 24 that the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Improving 
Public Health Accessibility for 
Foreigners and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containing 
these provisions, was passed 
by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is ordinance lies in the fact 
that it institutionalizes the task of 
establishing a public health safety 
net for the entire community, 
rather than treating the issue of 
medical access for foreigners as 
a matter of individual hardship or 
one-time support.

For foreigners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using a hospital 
is real ist ical ly a signif icant 
burden. With medical costs 
rising due to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rates, compounded 
by language barriers and a lack 
of medical information, there 
were many cases where people 
delayed or gave up on visiting 
a hospital even when they had 
symptoms.

Gyeonggi Province explained 
that it established this ordinance 
based on the assessment that 
if foreign nationals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are unable 
to access necessary medical 
services in a timely manner, it 
could affect community health 
and safety by exacerbating 
emergencies and spreading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to the deterioration of their own 
health.

The main contents of the 
o r d i n a n c e  i n c l u d e :  ▲  t h e 
Governor's responsibilities to 
improve medical access for 
foreign nationals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and to 
establish a public health safety 
net; ▲ regulations regarding 
eligible recipients and priority 
recipients; ▲ cooperation with 
partner medical institutions, 
public health agencies, and 
p r i v a t e  m e d i c a l  s u p p o r t 
organizations; ▲ provision of 
medical interpretation and health 
information; and ▲ linkage with 
public health services such as 
vaccinations and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Based on the ord inance, 
Gyeonggi Province plans to 
first secure cooperative medical 
inst i tut ions and establ ish a 
system for medical interpretation, 
accompaniment, counseling, 
and case management so that 
foreigners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can access actual 
medical treatment and public 
health services. In addition, the 
province intend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private medical 
support agencies by linking with 
public health institutions, such 
as public health centers and 
six public hospitals under the 
Gyeonggi Provincial Medical 
Center ,  to expand medical 
services necessary for public 
health, such as vaccinations and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Eligibility for support is limited 
to foreigners who have resided in 
Gyeonggi-do for 90 days or more 
and are not covered by health...
<중략,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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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

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 

방문의 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

한 이재준 시장은 “문화, 예술, 스포

츠, 축제 등 수원시가 가진 관광 자원

은 훌륭하다”며 “전 세계에 수원의 매

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을 유

치하자”고 말했다. 이어 “수원에 많

은 관광객이 방문하면 소상공인, 골목

상권,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과 김현수 제1부시장, 실·국·소장, 협

업 기관장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수원 방문의 해 추진 사업 보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수원 포 유(Suwon For 

YOU,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

를 슬로건으로 ‘2026-2027 수원 방문

의 해’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1500

만 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드

는 것이다. 지난 4월 수원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시민추진단이 출범했다.

수원 방문의 해 핵심 전략은 ▲글로

벌 인지도 확산 ▲관광수용 태세 조성 

▲관광경제 생태계 조성 ▲시민과 함

께 친절 인식 제고이다.

케이(K)-콘텐츠 기반의 관광 인프

라를 발굴·확산하고, 공공한옥마을 활

성화, 영동시장 한복거리 특화 등으로 

관광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로컬 콘텐츠는 ▲치킨과 함께하는 

케이(K)-헤리티지 미식 여행 ▲수원 

스포츠 로열 투어 ▲정조테마공연장 

상설 운영 ▲화홍풍류(특별한 국악 공

연) ▲화성행궁 야간 개장 ▲수원수목

원 밤빛정원 등이 있다.

국제관광인포럼, 한국간편결제진흥

원, 수원우체국, 양조장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로컬 관광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관광수용 태세도 개선

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결제 편의 

인프라를 확대했고, 무장애 관광 미니

버스 ‘수원행차’ 운행을 시작했다. 안

내 표지판은 전면 정비했다.

2026 대한민국축제엑스포(4월), 제41

회 서울국제관광전(6월) 등 대규모 박

람회·관광전에 참여했고, 6월 5~6일에

는 ‘제5회 세계 관광산업 콘퍼런스’, 6

월 25~28일에는 ‘2026 화랑미술제 인

(in) 수원’을 개최했다. 7월 6일에는 

‘2026 수원맛집 100선 터치수원 서비

스’를 개시했다. 대형 행사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수원화성 3대 축제는 

9~10월 열린다. 2026 수원화성 미디

어아트는 ‘새빛동락-수원화성,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9월 19일부터 10

월 6일까지 화서문, 장안문, 장안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4일

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행궁광장, 화

성행궁을 비롯한 수원화성 일원에서, 

2026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10

월 4일 열린다.

9월에는 한중일 피디(PD) 포럼, 수

원 드론·불꽃 축제가 열리고, 10월 

17~18일에는 서호 잔디광장에서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수원시·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인

디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기회를, 관객

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즐길 기회를 제

공하는 문화 행사다.

송하성 기자

“수원 방문의 해 궁극적인 목적은 수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 방문의 해 추진상황 보고회’ 열고, 추진 현황 점검해

최근 수족구병 2배 이상 증가

수원시보건소, 영유아 감염 주의 등 당부

역사 배우고 만들기 체험하고

수원 구 부국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근대문화공간 수원 구 부국원이 8

월 1일부터 13일까지 유아·초등학생과 

가족을 위한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어린이와 가족이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유아,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생 대상 ‘부국원 교육’은 주제

별 역사·문화 강의와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조의 

실학 정신과 화성의 얼음 저장 원리를 

배우는 ‘질소 아이스크림 만들기’ ▲

우리나라 민간신앙을 글라스아트로 표

현하는 ‘액막이 명태 만들기’ ▲화폐 

속 위인과 역사 인물을 알아보는 ‘블

록으로 배우는 위인·인물’ 등이다.

블록 체험에서는 세종대왕, 독립운

동가 이선경, 정약용 등 역사 속 인물

과 고려청자, 숭례문, 수원화성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수원 구 부국원의 

환경을 알아보고 바다유리 자석을 만

드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족 대상 

‘우리 가족 글라스아트’는 글라스아트

를 활용해 가족 문패를 만드는 수업이

다. 상반기 당시 높은 관심을 받은 프

로그램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다시 운

영한다. 참여자는 7월 29일 오전 10시

부터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모집한다. 

수원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부국원’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재료비는 어린

이 교육 1인당 5000원, 가족 교육 팀

당 1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 

구 부국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수원의 역사와 문화

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준비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

다. 수원 구 부국원은 일제강점기 종

자·종묘·농기구·비료 등을 판매했던 일

본인 회사 건물이다. 해방 이후 관공

서와 인쇄소 등으로 사용돼 수원의 

100여 년 근현대사를 간직한 건축물이

다.                     송하성 기자

최근 한 달간 수족구병 환자가 2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족구병 발

생이 늘어나자 수원시보건소가 시

민들에게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

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 등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열과 

입안의 물집·궤양, 손과 발의 수포

성 발진 등이 나타나는 제4급 감

염병이다. 주로 직접 접촉이나 비

말로 전파되며 오염된 물이나 수

영장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

어 영유아 집단생활 시설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 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

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

절 실천 ▲장난감·놀이기구 등 자

주 접촉하는 물품과 환경 청결·소

독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의류 

등 철저히 세탁하기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등원과 외출을 자제하기 등

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

아 집단생활 시설에서는 손 씻기

와 환경 소독을 생활화하고, 수족

구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에

는 물집이 모두 아물 때까지 등원·

등교와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수족구

병은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인 만

큼 올바른 손 씻기와 환경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

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

히 진료받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

지 등원과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돌보인방문요양센

터 수원점’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23일 현판을 전달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앞

장서는 단체다.       이지은 기자



10 | 경기다문화뉴스 2026년 08월 01일 ~ 08월 15일 | 제322호  

여름방학이 다가온다. 손꼽아 기다

렸을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아직 별다른 계획

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고민이 많

을 것. 수원시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원시가 동네 곳곳에서 어린이

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거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성수기 막히는 도

로와 많은 인파를 겪는 대신 저렴하고 

알차게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새빛 어린이 워터파크와 물놀이장 

집중 운영

21일부터 4주간 수원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새

빛 어린이 워터파크’가 수원 올림픽

공원에 개장한다. 대형 에어풀장 2개

와 3.5m 높이의 슬라이드, 소형 2개와 

2.5m 슬라이드가 설치돼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미니 워터파크다. 수원시는 샤워

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안

전관리자도 풀마다 배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빛 어린이 워터파크는 무료라서 

더 즐겁다. 오는 8월23일까지 매주 화

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매 

시각 정각부터 50분 가동하고 10분을 

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월요일과 비

가 오는 날은 휴장한다. 다만, 더 많

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휴

일인 8월17일은 개장하고 다음날에 쉰

다. 특히 수원시는 주말인 토요일마다 

가족 단위 시민들이 다함께 즐길 만

한 이벤트를 펼친다. 오후 2시부터 1

시간30분 가량 마술쇼, 레크리에이션, 

풍선 버블쇼 등 무대 프로그램이 이

어진다. 프로그램을 전후해 삐에로가 

매직 풍선을 만들어 주는 부대 행사

도 연계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

을 선물할 수 있다. 동네 물놀이장도 

가볍게 이용할 수 있다. 7~8월 운영하

는데, 특히 21일부터는 방학기간 내내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오

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45분 가동 

후 15분 휴식 방식으로 시원하게 즐기

기만 하면 된다.

물놀이장은 총 18곳이 있다. ▲장안

구 4곳(정자동 노루마당어린이공원 / 

천천동 샘내공원 / 송죽동 만석공원 / 

일월로 일월호수공원) ▲권선구 6곳 

(권선동 권선공원, 마중공원, 산들어

린이공원 / 금곡동 매화공원 / 세류동 

고래의모험어린이공원 / 당수동 당수

체육공원) ▲팔달구 1곳(화서동 숙지

공원) ▲영통구 7곳(망포동 방죽공원, 

지성공원, 망포체육공원 / 이의동 물

봉선어린이공원, 고래등어린이공원 / 

영통동 영통사근린공원 / 매탄동 매여

울공원) 등이다.

또 수원시 29개 바닥분수 시설도 방

학기간 동안 집중 운영된다. 가까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원하게 

여름방학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여행, 우리동네 공원 

프로그램

자연에서 소풍처럼 가벼운 여행을 

즐기는 것도 수원에서는 가능하다. 수

목원과 숲체험장, 가까운 공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제격이다. 

어린이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

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두 곳의 수원수목원에서는 여름철 

더위를 이겨낼 다양한 전시가 있다. 

일월수목원은 엄지공주, 영흥수목원은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모티브로 수목

원을 즐길 기회다. 또 나무와 자연의 

풍경을 담은 수원의 마을 지명과 수원

시의 나무인 소나무를 향기로 만나는 

특별한 경험도 가능하다.

서울대 수목원에서 매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평소 개방하지 않는 숲을 탐

방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있다. 5~10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숲 해설가

와 2시간 정도 동행하는 생태 체험이

다. 오는 8월14일까지 화~토요일 오전 

10시30분과 2시30분에 진행하며, 수원

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

청한 뒤 참여 가능하다.

수원 유아숲체험원(열림공원, 숙지

공원, 다람쥐, 반딧불이, 광교호수공

원)은 주말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숲에서 다양한 소리를 만나는 ‘한

여름 소리산책’, 야간에 곤충과 별자

리를 탐색하는 ‘여름밤의 비밀을 찾아

서’ 등의 프로그램 예약에 도전해 보

자. 수원시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검

색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운영 중인 4곳의 도시공

원 피크닉존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

다. 광교공원,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에 마련된 피크닉존에 

2.5m×3.0m 내외 크기의 그늘막을 펼

칠 수 있다. 7~8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니 여유롭게 여름 

저녁을 보내기 좋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화장실 문화 전시관 해우재는 ‘황금똥 

그림잔치’ 대회가 진행 중이다. 홈페

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한 후 개인 그

림도구를 챙겨 해우재에 방문한 뒤 2

층 사무실에서 화지를 수령해야 한다. 

야외공원 어디서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당일 제출하면 참가 완료다.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눠 진행하고 9월

20일까지 기간이 열려 있으니 편한 시

간에 방문해 전시도 보고 솜씨를 뽐내

면 된다.

◇전시와 공연 감상하며 실내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실내 공간에

서 즐길 공연과 체험, 전시도 다채롭

다. 공연에 관심 많은 가족이라면 수

원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뮤지컬 

공연을 추천한다. 행궁동에 위치한 정

조테마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창작 무예 

뮤지컬 ‘1790’은 독특한 공연을 접하

는 기회다. 조선시대 군용무술 교본인 

‘무예도보통지’를 소재로 시간을 초월

한 모험 스토리를 판타지 액션 뮤지컬

로 풀어낸다. 무예24기와 태권도의 역

동적인 움직임으로 화려한 볼거리가 

풍성해 어린이와 어른 모두 만족할 만

한 수준 높은 공연이다. 8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와 6시

에 전석 1만원으로 놀인터파크티켓에

서 예매하면 된다.

수원광교박물관에서는 더위를 시원

하게 날려줄 납량특집 체험 프로그램

을 마련했다. 오는 11~14일 4일간 오

전 10시, 오후 2시로 예정된 초등생용 

특별 프로그램 ‘오싹오싹 납량특집’이

다. 지역문화유산에 역사와 과학기술

을 융합한 스토리텔링으로 흥미를 높

인 체험과 만들기 활동을 한다. 회당 

24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원시박물

관 통합예약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선착

순 신청을 받는다.

수원박물관은 여름방학 특강 ‘수박

아, 여름에 뭐해?’ 프로그램을 준비했

다. 음식과 요리를 주제로 체험활동

을 할 수 있다. 갈비와 파전 키링(8월

4·11일), 화성 쿠키집 베이킹(8월5·12

일), 수박등 전통 공예(8월6·13일)이 

열린다. 수원시박물관 통합예약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화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를 위한 

추천도 있다. 열린문화공간 후소 1층

에서 진행 중인 ‘수원의 영화, 수원의 

극장’ 전시다. 수원을 주제로 정조대

왕, 수원의 여성들, 수원의 공간, 수원

의 극장 역사를 감상할 수 있다. 독립

영화 등 작품도 감상할 수 있으니 홈

페이지에서 상영 일정을 체크해 보자.

이와 함께 수원시도서관은 독서 습

관을 기를 수 있는 여름독서교실, 다

양한 주제의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

는 여름방학특강 등 여름방학 독서문

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원시도서

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도서관별 프로

그램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

면 가까운 도서관을 여름방학 피서지

로 즐길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수원 어린이들의 여름방학은 수원시가 책임진다...이주배경 자녀도 확인!

수원특례시, 새빛 어린이 워터파크·물놀이장 본격 운영, 전시·체험·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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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

(센터장 유지영)는 최근 2026년 상반기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다

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가족사랑의 날은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캠페인

으로 매주 수요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

가정의 균형과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다.

용인시가족센터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으로 1

월, 새해를 맞아 ‘새해 소망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

하며 한 해의 목표와 바람을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월, 4월, 6월에는 ‘식

탁 위 세계여행’​을 주제로 한국 전통 과자 쌀강정 

만들기, 이탈리아 미식문화 ​미니 피자 만들기, 일본 

도시락 ​오니기리 만들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다

양한 식문화를 체험하고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

며 자연스럽게 소통했다. 또한 3월에는 기흥구에서 

‘찾아가는 무비데이'​를, 5월에는 세계인의 날을 기

념한 ‘찾아가는 문화데이’ 버블쇼 공연 등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용인시가족센터는 하반기에도 가족의 다양한 관

심사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문화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일·가정의 균형과 가족친화문화 확산!

용인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통해 가족 소통 키워요

용인시가족센터, 1인가구 볼링

레슨과 스피치교육 참여자 모집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

센터는 다양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먼저 8월 13~27일에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스피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스피치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한국어 발음 교정과 스피치 

훈련을 실시한다. 자연스럽고 정확한 한국어 구

사 능력을 키워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처인구청(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서 진행되며, 신청은 8월 11일까지 ‘용인시가족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가족센터 카카오톡 채

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용인시가족센

터는 8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볼링 레슨’을 운영한다. ‘볼링 레슨’은 전문강사

와 함께하는 기초 레슨으로 진행된다. 기타 문

의는 가족서비스팀(070-7477-8540)으로 하면 된

다.                               송하성 기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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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충전 한도 조정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월부터 용인와이

페이 인센티브 충전 한도를 조정한다고 27일 밝

혔다. 국·도비 지원 감소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

는 상황이 반복되고,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도를 조정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월 최대 충전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한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용인와이페이 인센

티브 수혜 대상은 기존 3만 7000여 명에서 6만 

700여 명으로 64%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용인시는 충전 전 미리 접속한 이용자가 

대기열을 선점하는 기존 방식을, 충전 개시 시

각부터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대기열

에 진입하도록 개선한다.

이상일 시장은 “인센티브 수혜 인원을 확대하

고, 충전 전 미리 접속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충전할 수 있

도록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모두 위한 도심 물놀이 시설! 

용인시, 지석1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기

흥구 상하동 지석1어린이공원에서 물

놀이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했

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지석1어

린이공원이 아이들을 비롯해 온 가족

이 좋아할 만한 공원으로 새롭게 탄생

했다”며 “이 공원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석1어린공원이 재탄생

하기까지 고생한 공직자들과 공사 중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

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원 등 시민

의 일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 더욱더 살기 좋은 용인특례시

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준공식을 마친 뒤 주민들

과 함께 물놀이장 시운전을 하고, 시

설을 둘러봤다. 용인시는 총사업비 7

억 원을 들여 지석1어린이공원에 물

놀이장과 운동시설, 녹지 등을 조성해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용인시는 조합

놀이대와 물놀이 시설을 조성해 여름

철 아이들이 도심에서 안전하게 물놀

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

원 휴게시설과 녹지 공간도 정비해 주

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지석1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은 8월 1일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평

일(화~금)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45

분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다.

‘양심 양산대여소’ 운영

용인특례시는 7월 23일부터 9월 30

일까지 ‘양심 양산대여소’를 운영한다. 

양심 양산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청

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43곳에 마련한

다. 대여 방법은 대여소 장부에 이름

과 반납 일자 등을 작성하면 된다. 대

여는 최대 3일까지 가능하며, 사용 후 

반납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양산 대여 서비스

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등 시민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며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

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

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 태국 자조

모임은 지난 7월 12일 지역사회 물놀이장에서 회원 

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물놀이를 진행했다. 

이번 모임은 태국 출신 이주민이 함께 참여해 자

연스럽게 교류하는 자리로, 태국 전통 음식을 만들

고 간식을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물놀이와 다양한 게임 활동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센터 관계자는 “자조모임 참여자들이 물로 하나 

되고, 교류로 가까워지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

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조모임 활동

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물놀이와 웃음으로 즐거운 하루!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태국 자조모임, 물놀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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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1:1 맞춤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해

구리시(시장 신동화) 보건소는 

개인별 모유 수유 상담 요청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체

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 맞춤 모유 수유 클리닉」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운영 중

인 임신부 대상 강좌 「예비 엄마

를 위한 모유 수유 준비 교실」이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음에 따

라 산모들이 겪는 실질적인 수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대

일 맞춤 교육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1인당 30분씩 일대

일 집중 지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수유 자세 

교정 ▲젖몸살(유선염) 관리 ▲모

유량 부족·과다 등 개인별 수유 문

제 상담이다. 전문가가 수유 상태

를 정확히 살피고 자세를 교정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기가 함께 참

여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매월 셋째·넷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구리시보건소 1층 모유 수유실에

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지역 

내 출산부는 매달 1일부터 구리시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중국 진황도시 청소년

국경 넘은 우정 쌓아

구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강종

일) 청소년문화의집은 7월 16일부

터 19일까지 3박 4일간 구리시의 

우호 도시인 중국 진황도시 청소

년 교류단을 초청해 가정 체류(홈

스테이)와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 진황도시의 중학생

과 교육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

된 방문단은 7월 16일 한국에 도착

했다. 구리시와 진황도시는 2021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총 13차례 상호 방문 교류 활동을 

운영했다. 오는 2027년에는 구리시 

청소년들이 중국 진황도시를 방문

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구리시(시장 신동화) 공립작은도서

관은 관내 어린이들이 여름방학을 알

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2026년 작은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참여자를 7월 20일부터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구리시립도서관 누리집(www.gurilib.

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구

리시 관내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작은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은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작은도

서관, 책 숲에서 만난 여름’이라는 부

제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교문2동·수택1동·수택·

인창동 등 관내 4개 작은도서관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방학을 맞은 유아와 

초등학생들에게 책과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제공해 올바른 독서 습관

을 형성하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도서관별 주요 강좌는 ▲교문2동작

은도서관의 미술 연계 강좌 ‘책 숲 화

실: 여름을 그리는 아이들(유아)’ ▲

수택1동작은도서관의 ‘책 숲 실험실: 

돋보기로 본 생명 이야기(초등)’ ▲수

택작은도서관의 ‘책 숲 공작소: 뚝딱

뚝딱 여름 만들기(유아)’와 ‘책 숲 퍼

즐: 숫자로 풀어가는 여름(초등)’ ▲

인창동작은도서관의 ‘책 숲 식당: 동

화 한 입 꿀꺽(유아)’과 ‘책 숲 지도: 

과거로 던지는 주사위(초등)’ 등 총 6

개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특히 유아 대상 강좌는 2020~2021년

생의 눈높이에 맞춘 오감 놀이와 공

작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초등학

교 1~3학년 대상 강좌는 과학 실험과 

수학 퍼즐, 역사 보드게임 등 여러 분

야를 아우르는 교육으로 운영돼 학부

모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

다.

도서관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집과 가까운 작은도서관에

서 책과 함께 꿈꾸며 시원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흥미로운 강좌

를 풍성하게 준비했다”라며 “이번 방

학 특강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더욱 친숙한 문화 공간으로 느끼게 하

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031-550-2882    이지은 기자 

구리 공립작은도서관, 2026 여름방학 특강 참여자 모집

관내 4개 작은도서관에서 6개 강좌 운영...다문화가정 자녀도 참여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시민의 평생

학습 기회를 넓히고 자기 계발을 지원

하기 위해 구리시평생학습관과 갈매평

생학습센터, 수택평생학습센터의 2026

년 하반기 평생교육 수강생을 모집한

다. 구리시평생학습관은 자기 이해와 

성격유형을 알아보는 「성격유형(에니

어그램) 코칭」, 수학 교구를 활용한 

「창의 사고력 수학지도사 2급」, 반

려동물 돌봄을 위한 「(야간) 반려동

물 행동 교정&케어」 등을 운영한다.

또한 감성과 지식을 더하는 영화 인

문학 강좌인 「스크린 속 문학 이야

기」와 무료 강좌인 「(야간) 노후 준

비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 등 총 61

개 강좌를 마련했다. 갈매평생학습센

터는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저

녁 시간대에 「보컬과 발성 C」와 

「샬라샬라 여행 영어」 등을 운영한

다. 일상에 휴식과 실용성을 더하는 

「생활 속 마크라메 공예」, 「피부 

맞춤 스킨케어 DIY」, 「누구나 금손

이 되는 실내 가드닝」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맞춰 캐릭

터 움직임 기법을 다루는 심화 과정

인 「움직임을 담은 이모티콘」 등 신

규 강좌 12개를 포함해 총 37개 강좌

를 운영한다.

수택평생학습센터는 직장인과 청년

층을 위한 야간 강좌인 「(야간) 유럽 

미술관 랜선 기행」과 「(야간) 생활 

속 힐링 오카리나」를 운영한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

력을 높이기 위한 「액티브 시니어들

을 위한 구글 AI 기초」와 생활 밀착

형 강좌인 「영양 가득 식탁: 반찬 클

래스」, 「우리 집 댕댕이를 위한 건

강 레시피」 등 특색 있는 신규 강좌

를 포함해 총 57개 강좌를 운영할 계

획이다.

수강 신청은 8월 10일(월)부터 구리

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https://guri.

gseek.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강좌별 일정과 모집인원, 수강료 등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평생학습포털 누

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평생학습은 배

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환경

을 조성하는 데 더 많이 힘쓰겠다”라

고 말했다.

구리시평생학습관은 체육관로 74 행

정복지센터 6층, 갈매평생학습센터는 

갈매중앙로 62 갈매멀티스포츠센터 1

층, 수택평생학습센터는 왕숙천로 253 

검배체육문화센터 4층에 각각 자리 잡

고 있다. 문의 031-550-8776

 이지은 기자

다양한 인문 재태크 실용 강좌로 삶을 풍요롭게!

구리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2026년 하반기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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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наете ли вы, что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н
аходящиеся в Корее, могут немедленно обрат
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на 20 языках, если столкну
лись с нарушением своих прав, например, с н
евыплат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ексуальным н
асилием или другими нарушени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
инистр Чон Сон Хо) сообщило, что после откр
ытия в Центре комплексной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
ранцев 1345 специальной линии для сообщен
ий о нарушениях прав человека (кнопка 1) кол
ич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за месяц увеличилось бо
лее чем в 6 раз,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реальн
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новой системы защиты.

С 27 ма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запустило 
в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1345 отдельную л
инию (кнопка 1) для приема сообщений о нару
шениях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быстрее и проще сообщать о таких 
случаях, как: невыплата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ф
изическое насилие; сексуальные домогательс
тва и сексуальное насилие; изъятие паспорта 
работодателем;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труд; другие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Раньше иностранн
ым работникам приходилось обращаться в ра
з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характера проблемы, что создавало допол
ните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Теперь достаточно позв
онить по номеру 1345 и нажать 1, чтобы сразу 
соединиться с многоязычным консультантом, 
который примет заявление или проведет конс
ультацию. До запуска специальной линии в ср
еднем поступало 22 обращения в месяц. Пос
ле ее открытия за первый месяц было зарегис
трировано 142 обращения, то есть примерно в 
6,4 раза больше.

Создание этой линии направлено на решен
ие двух основных проблем: языкового барьер
а, из-за которого иностранцы не могли своевр
еменно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недостатка и
нформации о порядке подачи жалоб. 

Это позволяет быстрее защищать права пос
традавших.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инос
транцам,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более уязвимо
м положении.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на 20 языках для следующих категорий: работ
ников п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я на трудоустрой
ство (виза E-9); сезо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E-8); ин
остранных артистов (E-6); иностранных моряк
ов (E-10); иностранных супругов граждан Респ
ублики Корея и других категорий.  

Кроме телефонной линии действует и канал 
для подачи жалоб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Он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у 
которых нет местного номера телефона или к

оторым неудобно звонить. Для этого использу
ется страница Facebook «Migrant Rights», чере
з которую можно отправить: текстовые сообщ
ения; фотографии; видеозаписи. Это позволя
ет сообщать о нарушениях даже в случаях, к
огда невозможн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по телефону, 
например, из-за шума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Что
бы подать жалобу, необходимо найти страниц
у «Migrant Rights» в Facebook или отсканирова
ть QR-код и отправить сообщение. Все поступ
ившие обращения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ся в соот
ветствующие органы, включая: сотрудников п
о защите прав мигрантов при 19 региональны
х управлениях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цент
ры комплексной помощи жертвам преступлен
ий; сеть адвокатов, оказывающих помощь ино
странцам (112 адвокат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реги
ональные управл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о
рганизации по защите жертв торговли людьми; 
и другие компетентные учреждения.  Такой ме
ханизм должен обеспечить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
ую защиту прав пострадавших. 3 июля руково
дитель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Министерст
ва юстиции Ча Ён Хо посетил Центр комплекс
ной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работу новой системы приема обращений и о
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ботой консультантов. Минист
ерство юстиции заявило, что и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ет создавать безопасную и благоприятную 
среду для жизн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К
орее и 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для оперативно
й защиты их прав. <한글 기사 지난호 15면> 

«Нажмите 1 в колл-центре 1345» — количество сообщений о 
нарушении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ыросло в 6 раз всего за меся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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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

는 지난 7월 18일 아빠-자녀관계증진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 호그와트 간 

DAY’를 진행했다.

186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최보

라 경기도의원, 황소제 광주시의원을 

비롯해 광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팀장 등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

다. 이수희 센터장은 “아이들이 아빠

와 함께한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

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며 “오늘 

함께 웃고 놀라며 즐긴 경험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최보라 의원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

달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큰 역할

을 한다”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이런 

행사가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황소제 의원은 “광주시의 많은 행사 

중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오늘 

행사가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행사”

라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 노력하는 아빠들에게 박수를 보

낸다”고 말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의 관

계를 증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

성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 가족들은 

마법 학교를 테마로 한 포토월에서 입

학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참여형 마술

쇼를 함께 즐기며 아빠와 소통하는 특

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아이가 너무 

신기해하고 즐거워해 덩달아 기분이 

좋다. 감사하다.”,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아빠와 

자녀의 관계 증진을 위해 ‘아빠와 함

께 우주여행 간 DAY’, ‘아빠와 함께 

캠핑 간 DA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결혼이민자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성료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

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 역량강

화교육 취업교육의 일환으로 4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3개월

간 총 26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관

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

중언어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에는 취업활동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 6명이 참여했으

며, 다문화사회와 이중언어교육의 

이해를 비롯해 연령별 교수법, 교

구 활용,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시연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강의 역량을 키웠다. 

참여자들은 강의계획서와 교구

를 직접 제작하고 강의 시연과 피

드백을 반복하며 실제 교육 현장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향

상시켰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

성, 포트폴리오 제작 교육을 통해 

강사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도 

함께 진행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이중언

어강사 양성과정은 결혼이민자들

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강점으

로 활용해 전문적인 역량으로 발전

시키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의

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

회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

해 실질적인 취업교육과 맞춤형 역

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

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사

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

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

역사회 정착과 경제활동 기반 마련

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은 아버지와 상호작용 중요!

광주시가족센터, 아빠-자녀 관계증진 ‘아빠와 함께 호그와트 간 DAY’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안

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

해 2026년 하반기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7월 14일부터 12월 4

일까지 운영되며, 기초반, 국적취득준

비반, 발음교정반 등 총 9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에 맞

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실생활에 필

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한

국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광주시가족센터는 한국어와 함께 국

내적응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결혼이민

자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희 센터장은 “한국어는 안정적

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의 첫걸음”이

라며 “결혼이민자가 자신감을 갖고 생

활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

했다.

2026년 2학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

육은 오는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교

육 관련 문의는 광주시가족센터 한국

어교육담당자(☎070-4706-3742)로 하

면 된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

민자의 언어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앙한 교육과 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한국 생활 적응과 안정

적인 정착 지원 힘쓸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한국 문화 이해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 지원!

광주시가족센터, 2026년 하반기 9개 과정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개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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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넓은 공간서 전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 최선 다할 것”

<미니인터뷰>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 

지난 3월 광주시가족센터(센터

장 이수희)가 중앙로 199에 위치

한 복지행정타운 6층으로 이전했

다. 지하 3층, 지상 10층, 총면적 4

만 6천10㎡ 규모로 조성된 복지행

정타운은 광주시가족센터를 비롯

해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청년시

설, 여성비전센터, 일자리센터 등 

40여 개 기관이 입주해 행정과 복

지, 보육, 청년, 일자리 기능을 한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좁은 건물에서 서비스를 운

영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던 광주시

가족센터는 이번 이전으로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센터 공간이 협소

해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그렇다. 이전의 가족센터 건물

이 단독이기는 했지만 70평에 불

과하고 주차가 불가능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일반 시민으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공간 이슈가 사업

수행에 큰 장애물이 된 것이다. 하

지만 이제 300평 이상의 많은 공

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대규모 행

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복지 서

비스 운영이 가능해졌다.” 

-확대된 공간에서 중점을 두고 

수행할 서비스가 있다면?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생애 주기에 따

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자녀간, 

부부간 가족관계 개선 등 다문화

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대상 가족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센

터를 이전하면서 쾌적한 상담 공

간을 확보해 이러한 서비스가 더

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법원, 경

찰과 연계해 가정폭력 등 피해자

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간에서 사업을 수행

하는 각오를 한말씀 해달라.

“지난해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중장기경영계획을 전면개편했

다. 우리 센터의 미션은 ‘우리는 

모든 가족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

을 함께 하겠습니다.’이고 비전은 

‘광주시 가족의 일상과 꿈을 함께

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이다. 이

러한 목표를 세우는데 직원들과 

많은 날을 세우며 공을 들였다. 모

든 직원들이 사업 수행에 의욕이 

넘치고 성실하다. 광주시의 배려로 

더 좋은 공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사회 유일의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써 신뢰받

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

사하다.”

송하성 기자 

참여자 전원 자격 취득해!!

광주시가족센터, ‘바리스타 1급 자격증’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동행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결

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多

이룸 프로그램’의 일환인 ‘바리스타 1

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성공적으로 마

무리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2개월간 총 14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하는 것이 목표다.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과정’에

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결

혼이민자 4명이 참여해 한층 심화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으며 전문성을 

높였다. 그 결과 자격시험에 응시한 

참여자 전원이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실무 역량

과 취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

를 마련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바리스타 1

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통해 결혼이민

자들이 전문적인 직업 역량을 갖추

고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

역사회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

원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7월 말부터 라떼아트와 커피 

관련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앞으

로도 ‘多이룸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취업 역

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직업교육과정

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여성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

광주시, 하반기 정규과정 수강생 모집

광주시는 여성의 직업 역량 강화와 

취업·창업,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여성비전센터 

하반기 정규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성비전센터는 기존 여성문화센터 

기능에 취업·창업 지원 기능을 더해 

지역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

여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복지행정타운 9층(중앙로 199)에 위

치하며 조리·미용·컴퓨터 실습실과 강

의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직업훈련과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정규과정은 전문자격, 

민간자격, 실무, 창업, 힐링·교양 등 5

개 분야 20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과정별로 12주 또는 16주간 

진행되며 12주 과정은 8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6주 과정은 8월 24일

부터 12월 11일까지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8월 3일 오전 9시부터 

8월 7일 오후 6시까지 광주시 평생학

습포털 ‘어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한다. 1차 모집 이후 정원이 남은 과

정은 8월 13일 오전 9시부터 8월 17

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 수강

료는 월 1만 원이며 재료비와 교재비, 

자격증 취득 관련 비용은 수강생이 별

도로 부담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민과 지역 내 사

업체 및 기관 종사자이며 과정별 교육 

내용과 일정은 광주시 평생학습포털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관열 시장은 “여성비전센터가 시

민들이 새로운 역량을 쌓고 취업과 창

업, 일상 속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1-760-4604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

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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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부모·자

녀 관계 형성과 가족 간 소통 증진을 위해 지난 6

월 27일과 7월 4일, 동화를 활용한 「가족연극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어 7월 18일에는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과 함께 대학로에서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을 관람하는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7가정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가

족이 함께 공연을 감상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

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

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중심 프로그램으로, 연극심리 기법

을 활용해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고 가족 간 긍정적

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기획됐다. 

참여 가족들은 역할극, 신체 표현, 감정 나누기, 

협동 활동 등 다양한 연극심리 활동을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서로

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역할을 바꾸는 활동

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

었으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가족 간 신뢰와 유대

감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었다.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의

사소통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참여 가족들은 “아이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시간

이 생겨 좋았다.”, “연극심리 활동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공연 관람까지 이어져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소

감을 전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 웃고 대화하며 서

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험은 부모·자녀 관계를 더

욱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가

족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가족문화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송하성 기자

연극으로 가족 소통과 유대 강화해요

양평군가족센터, ‘가족 연극심리 프로그램’ 운영  

양평군, 단월복합문화센터 준공

주민 문화생활과 공동체 활성화

양평군은 지난 7월 27일 단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단월복합문화센터’준공식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김

선교 국회의원, 임성재 한국농어촌공사 양평지사

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단월복합문

화센터의 준공을 축하했다.

단월복합문화센터는 단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연면적 698.6㎡ 규모의 

지상 3층 건물이다.

1층에는 기계실, 2층에는 다목적강당, 3층에는 

영상실을 갖췄으며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재권 단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

원장은 “단월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되기까지 힘써

주신 양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여러분

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

께 어울리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공간으로 운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단월복합문화센터가 단월

면민 누구나 함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브런치 전문가 양성...취업·창업 역량 강화 경제적 자립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7월

부터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브런치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양평군농

업기술센터 조리실에서 진행되며, 브런치 분야 취

업과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운영된다.

교육은 브런치 시장의 이해와 창업 기초, 고객응

대(CS), 매장 운영 등 취·창업에 필요한 기본 역량 

교육을 시작으로 샐러드, 수프, 샌드위치, 파스타, 

브런치 플레이트 등 다양한 메뉴를 직접 조리하고 

플레이팅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식재료 관리와 위생관리, 협업 능력 등 실제 

외식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까지 함께 익혀 취

업과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

다. 교육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브런치 메뉴

를 직접 만들면서 조리기술뿐 아니라 창업에 필요

한 내용까지 함께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메뉴를 배우고 취업에도 도전하

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브런치 전문가 양성과정

은 결혼이민자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직업교

육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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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7월 21일, 

하남시 다문화가족후원회의 제안과 하남시의 초청

으로 지역 내 결혼이민자들과 함께하는 ‘하남시청 

견학 및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

회 정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자 기획됐다. 현장에는 하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총 18명(한국어교육 4단계 및 고급반 수강생 14명, 

문화다양성 이해 강사 3명, 통번역사 1명)과 센터·후

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시청을 둘러보고 시정 운영 현

장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각 나라 언어로 정성껏 

작성한 ‘축하 판넬’과 난(蘭)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

음을 전했다. 이어진 차담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담당 부서 과장 및 주무관이 참석하여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 정착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

항과 다문화 지원 정책, 지역 생활 만족도 등에 대

해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아동 통학로 안전 개선(구산성지 부

근 학원가 정차 차량 문제) ▲가족 참여형 체험 프

로그램 확대 ▲야외 활동을 위한 이동 수단(승합차)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건의가 이어졌다. 

특히 한 결혼이민자는 “센터 취업 교육을 통해 바

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

지 않았다”라며, “센터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 카페

가 조성된다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

에 결혼이민자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기반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

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제시된 의견들을 꼼꼼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차담회 이후 참여자들은 시장실

을 방문해 실제 집무 공간을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소

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하남시와 다문화가족후원회

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하

남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역

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하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시청 견학 및 차담회 개최

하남시가족센터, 이중언어 소통

중국 전통 만두 만들기 체험해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7월 2

일 오후 센터 3층 요리교실에서 이중언어 직접

학습 중국어교실 A반과 B반을 대상으로 ‘엄마 

나라 중국 전통음식 만들기’ 문화체험 프로그램

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전통음식인 만두를 직접 

만들며 중국의 음식문화를 이해하고, 부모와 자

녀가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엄마와 함께 만두소를 만

들고 만두를 빚는 과정을 체험하며 중국어로 재

료 이름과 조리 과정을 이야기하는 등 즐겁게 

활동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놀이처럼 중국어를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혔고, 부모와 함

께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도 

높일 수 있었다.

하남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중언어 직접

학습 프로그램은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는 데 그

치지 않고 음식, 전통문화, 놀이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함께 운영해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은 물론 문화적 정체

성 형성과 다문화 감수성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하남시가족센터는 중국어, 일본어, 베트

남어 이중언어직접학습과 부모·가족 코칭 프로그

램을 운영하며, 이주배경 아동이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가족 간 소통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아동 미술표현 ‘나 우리의 HeART’ 집단프로그램 운영

하남시가족센터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

지 매주 토요일 총 4회기에 걸쳐 다문화가정 초등

학교 3~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표현 집단프로

그램 ‘나 우리의 HeART’를 운영했다.

하남시가족센터 4층 집단상담실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높

은 관심을 받았다. 회기별 평균 7명의 아동이 결원 

없이 꾸준히 참여했으며, ‘미술활동을 통해 말로 표

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인식하고, 친구들과 건강한 

의사소통을 배우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여 자아존

중감을 키운다’는 목표 아래 운영됐다. 

특히 예술치료교육 전문상담사 조현우 강사를 초

빙해 전문적인 예술치료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프로

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1회기에서는 스칸디아모스 

이끼와 액자를 활용한 자기소개 작품을 제작하고, 

현재의 감정을 표현한 '마음 캔버스'를 만든 뒤 서

로의 작품을 교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2회기에서는 자신의 감정 속 '빛과 그림자'를 탐

색하며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고 소중한 것임을 이

해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 아동들은 페르소나 

가면을 제작해 정사각 액자에 표현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심리적 

공간을 경험했다.

3회기에서는 자신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

전기지'를 작품으로 표현하며 내면의 안정감을 구체

화했다. 마지막 4회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담은 작

품을 조각낸 뒤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 아동들은 감정을 해체하고 다시 바

라보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으

며, 스스로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과물의 완성도보다 자유

로운 자기표현 과정에 의미를 두고 운영됐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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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6년 상반기 한국

어교육(1~4단계 및 단기 특강반)을 성공적으로 마

무리하고 종강했다.

올해 한국어교육은 기존 연간 운영 방식을 상·하

반기 학기제로 개편해 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강사진이 

학기별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고 수업을 

재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학습환경을 마련했다.

센터가 교육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 과정을 대

상으로 사전·사후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단계는 평균 31.8점에서 70.8점, 3단계는 43.6

점에서 82.5점으로 크게 향상되는 등 학습자들의 전

반적인 한국어 역량이 높아졌다.

교육은 한국어 실력 향상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신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학습자

들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장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자녀와 가족들과 한국어로 더 많은 대화

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중·고

급 과정에서는 발표와 토론 중심 수업을 통해 의사

소통 능력과 한국 생활 적응력이 향상됐다고 평가

했다.

센터는 성취도 평가와 출석률을 반영한 진급 기

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종강 후에는 강사진 평가회의를 통해 상반기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교육 운영 방안을 논의했

다.

하남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담당자는 “학기제 도

입과 강사진의 전문적인 지도, 학습자들의 꾸준한 

참여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

다.

하남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문의는 

하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031-793-

2993)를 통해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결혼이민자, 한국어 능력 향상 넘어 일상 자립과 정착 지원해요”

하남시가족센터, 상반기 한국어교육 종강...학기제로 개편 후 교육 효율성 높아져



2026년 08월 01일 ~ 08월 15일  

Gwangmyeong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우리가족사랑만

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 자녀를 둔 가족을 대

상으로 진로 탐색과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우리가족진로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29일 서울대학교 캠퍼스 

견학을 다녀왔으며, 8월 5일 국립항공박물관 견학

을 다녀올 예정이다. 참여 가족들은 서울대학교 홍

보대사 ‘샤:인’과 함께 캠퍼스를 둘러보며 대학 생활

과 다양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역사기록관

과 캠퍼스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전시 해

설과 기내훈련체험을 비롯해 조종관제체험, 항공레

포츠체험, 블랙이글스 탑승체험 등 다양한 항공 분

야 직업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

를 높였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 모 가족은 “평소 쉽

게 접하기 어려운 서울대학교와 항공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의 진로에 큰 동기부여가 되

었다.”고 말했으며 이 모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함

께 새로운 경험을 하며 진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

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

타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과정에서 서로

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계

기가 됐다.

광명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

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가족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의 성장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은정 센터장은 “이번 ‘우리가족진로탐험대’는 

가족이 함께 진로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

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가족의 건

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우리가족사랑만들기’ 사

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힐링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 간 유대

감 증진과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이지은 기자

“가족과 소통하며 진로 탐색해요!”
광명시가족센터, 가족 진로체험 ‘우리가족진로탐험대’

광명 사성공원 어린이가 원하는

‘맘(mom)편한 놀이터’로 탈바꿈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사성공원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으로 새

롭게 탈바꿈한다.

광명시는 롯데그룹이 후원하고 초록우산이 추

진하는 전국 공모사업 ‘맘(mom)편한 놀이터’ 대

상지로 철산1동 사성공원(광명시 사성로 125)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맘(mom)편한 놀이터’는 롯데그룹이 2017년

부터 이어온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공모를 거쳐 지역 개방형 놀

이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6월 공모에 참여해 현장심사

를 거쳐 사업 추진 역량과 대상지 활용 가치, 주

민 참여 계획 등을 인정받아 최종 사업 대상지

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사성공원 내 130㎡ 규

모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존 

노후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

이들의 창의력과 정서 발달을 돕는 창의·체험형 

놀이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특히 안양천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린 생태 

요소를 반영하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

한 연령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휴식

공간도 함께 마련한다. 2026년 하반기 준공 목표

이다. 또한 사업은 민관이 함께 기획하고 주민이 

만드는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명시와 롯

데그룹, 초록우산은 협약을 맺고 역할을 분담하

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 설문조사와 어린이 의견

을 적극 반영해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놀이

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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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

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

어를 변경하세요.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создала правовую основу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иностранцам, на которых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создала правовую осно
ву,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медицин
ские услуги иностранцам, не охваченным сист
ем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
ания.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сообщила, что 24 июня 
Провинциальный совет Кёнгидо принял «Пол
ожени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 повышении дост
уп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и создании системы сотрудниче
ства», содержаще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Главное значение да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закл
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проблема доступа иностра
нцев к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не как личная трудность или вопрос разовой п
оддержки, а как задача по созданию систем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ля всего м
ест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а которых не распростра
н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
ание, обращение в больницу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и является серьезной финансовой нагрузко
й. Из-за примен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арифов 
стоимость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оказывается вы
сокой, а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и недостаток инфор
мации о систе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водят к 

тому, что многие откладывают посещение бо
льницы или вовсе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него, даже 
при наличии симптомов.

Власти Кёнгидо пояснили, что если иностра
нцы, не охваченные системой медицинского с
трахования, не смогут своевременно получат
ь необходим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это мо
жет привести не только к ухудшению их здоро
вья, но и к усугублению 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
й и друг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затрагивающим об
щественное здоровье региона. Именно поэто
му было разработано да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сновное содержание положения включает 
обязан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инции по повы
ш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е охваченных системой медиц
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и созданию системы об
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пределение 
лиц,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поддержку, а также ка
тегорий, которым помощь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приоритетном порядк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мед
ицинс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общ
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организациям
и, оказывающими медицинскую поддержку, пр
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евода и 

информации 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а также взаи
модействие по вопросам вакцинации, профил
актики и контроля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
й и других услу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
ния.

На основании да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ласти Кё
нгид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ланируют сформиро
вать сеть сотрудничающи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
ждений и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е
вода, сопровождения пациентов, консультиро
вания и ведения случаев, чтобы иностранцы, 
не охваченные системой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
ования, могли фактически пользоваться меди
цинскими услугами и услуг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г
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планирует
ся укреп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шестью государ
ственными больницами Медицинского центра 
Кёнгидо, центр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
анения и друг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а также рас
шири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акцинации, меропри
ятий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 контролю инфекцион
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и других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необходимых с точки зр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
дравоохранения.
<중략,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파파야스토리

韩国京畿道为因无法适用健康保险而难以获得

医疗服务的未登记外国人建立了制度基础，使其能

够获得必要的医疗服务。

京畿道表示，6月24日京畿道议会通过了包含上

述内容的《京畿道外国人公共卫生服务可及性提升

及协作体系建设条例》。

此次条例的最大意义在于，外国人就医问题不

是解决个人困难或一次性支援的问题，而是将整个

地区社会的公共卫生安全网建设课题制度化。

对于不适用健康保险的外国人来说，就医实际

上是一个很大的负担。 由于适用国际收费标准，诊

疗费提高，再加上语言障碍和医疗信息不足，即使

有症状，推迟或放弃访问医院的情况也不少。

京畿道解释称，若未纳入健康保险的外国人无

法及时获得所需医疗服务，不仅会导致个人健康恶

化，还可能加剧紧急情况、扩大传染病传播，对整个

地区的公共卫生安全造成影响，因此制定了此次条

例。 

条例的主要内容包括▲规定道知事在提升未适

用健康保险外国人医疗服务可及性、构建公共卫生

安全网方面的职责▲规定支援对象和优先支援对

象▲与合作医疗机关、公共保健机关、民间医疗支

援联系机关的合作▲提供医疗翻译及保健医疗信

息▲预防接种·传染病管理等公共保健服务衔接。

京畿道计划以条例为依据，首先确保合作医疗

机构，并制定医疗翻译·同行·咨询·案例管理体系，

使不适用健康保险的外国人能够实际利用诊疗和

公共卫生服务。

与此同时，还计划与京畿道医疗院下属的6家公

共医院和保健所等公共保健机关合作，扩大预防接

种、传染病管理等公共保健上必要的诊疗等，加强

与民间医疗支援联系机关的合作。

支援对象为未适用健康保险，且在京畿道居住

90天以上，经认定具有公共卫生需求的外国人。孕

妇和婴幼儿、传染病疑似者或确诊者可以优先得到

支援。支援范围仅限于传染病预防、妇幼保健等经

认定具有公共卫生必要性的项目。

京畿道表示，此次条例并非取代健康保险，也不

是建立另一套医疗体系，而是旨在将现有制度之外

的外国人与公共卫生服务及地区医疗资源连接起

来。条例并非直接向个人提供医疗费用补助，而是

通过衔接现有制度与地区医疗资源，减少公共卫生

保障盲区，从而降低延误治疗及地区公共卫生安全

风险。

京畿道计划今后与相关部门和市郡、医疗机关、

民间共济机关、外国人支援机关等进行协商,制定

具体的方式和推进程序。

京畿道移民社会支援科科长金成焕(音)表示:"

处于健康保险保障盲区的外国人健康权问题，并非

某一特定群体的问题，而是关系到整个地区社会健

康与安全的问题。我们将以条例宗旨为基础，认真

研究提升医疗服务可及性及构建公私医疗协作体

系的方案，减少不必要的误解和争议，建立能够获

得地区社会广泛认同的公共卫生安全网。"

京畿道为不适用健康保险的外国人提供医疗服务奠定制度基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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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7월 25일,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좋은 부모학교 

「꿈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진로 

체험과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자

녀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

획됐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

고, 가정 내 진로 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여 가족들은 진로 탐색 활동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알아보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진로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 아이

와 진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

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진로를 고민하며 

자녀를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

로 자녀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이룰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남은정 센터장은 “진로는 자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부모와 자녀

가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의미 있

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좋은 부모학교는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영아기, 유아기, 사춘기 등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춘 부모교육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느린학습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과 개별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해 자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광명시가족센터는 일

반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 홈

페이지 또는 전화(☎02-6265-13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진로에 대한 생각, 함께 나눠요”

광명시가족센터,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캠프 운영

광명시, 생활권 중심 ‘마을배움터’

하반기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해요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누구나 가까운 생

활권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2026년 하

반기 권역별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학습자를 오

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권역별 마을배움터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권역별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학습에 참여하도록 권

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한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제4기 권역별실무위원

회가 기획부터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실무위원들은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모둠별 토론과 발표, 1·2차 

선호도 투표를 거쳤다. 운영 가능성, 강사 수급, 

공간 확보, 재료비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권

역별 3개씩 총 15개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했다.

주요 강좌는 ▲베이커리 클래스 ▲웃음 힐링과 

건강 다이어트 체조 ▲슬로우 러닝 ▲미술로 만

나는 마음돌봄 클래스 ▲지구를 위한 한 끼 ▲

생활법률 ▲힐링 다도체험 ▲가족가방 만들기 

등 생활·문화·건강·환경·인문 분야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수강 신청은 광명시 평생학습통합플랫

폼 ‘광명이(e)지’(LLL.gm.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7월 29일까지는 해당 권역 주민을 대

상으로 우선 접수했으며, 7월 30일부터는 광명시

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프로그

램별로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 

70% 이상일 경우 최종 개강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마을배움터는 권역별실무

위원회와 시민이 함께 지역 학습 수요를 반영해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생

활권 가까이에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02-2680-6200              이지은 기자

광명시, 광명동굴 성인 방문객 대상 입장료 최대 40% 광명사랑화폐로 환급해요

광명동굴을 방문하면 입장권의 최대 40%를 광명

사랑화폐(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7월 27일부터 광명동굴 성

인 입장권을 정상가로 구매하는 경우 일부를 광명

사랑화폐(지역화폐)로 환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광명시 외 거주자는 성인 입장료 1만 원을 결제

하면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3천 원권을, 광명시 거주

자는 5천 원을 결제하면 2천 원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정상가 구매자에 한하며, 할인·감면 대상자

와 단체 입장객은 제외된다.

실물 광명사랑화폐 카드가 없는 관광객도 별도

의 발급 절차 없이 지급 받은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를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광명동굴 방문이 인근 음식점과 카페, 상

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 이용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가맹점 정보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누리

집-분야별정보-지역/경제-광명사랑화폐-지류형 광

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화폐 환급으로 관광객의 

입장료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관광객이 광명동굴을 

찾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광명동굴 방문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져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상생 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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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16일 수원종합체육관

에서 개최된 제29회 고엽제의 날 기념행사에서 베

트남 이주여성 지원금 및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날 행사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이학영·

전현희(고엽제전우회 명예회원)·민병덕 국회의원, 이

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육군본부 관계자, 

전국 고엽제 전우 및 유가족 등 3,500여 명이 참석

했다.

행사에서는 참전용사 후손과 다문화가정을 대상

으로 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이주여성 지

원금과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함께 진

행됐다. 이천시가족센터는 사례관리 대상자 중 지

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각 분야에 추천하

였으며, 추천 대상자들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

두었다. 특히 베트남 이주여성 지원금과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두 분야 모두에서 수상자를 배출한 경

기도 내 유일한 기관이 됐다.

오대일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사례관리 대상자

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

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자원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

다.

송하성 기자 

베트남 이주여성과 자녀 장학금 수상

이천시가족센터, 고엽제의 날 기념 행사서 선정돼

제23회 설봉산 별빛축제

8월 1일 개막...설봉공원

이천의 대표 여름 문화예술축제인 「제23회 

설봉산 별빛축제」가 오는 8월 1일부터 설봉공

원 잔디광장에서 시민들을 맞이한다.

올해 축제는 야외대공연장 재건립 사업에 따

라 기존 야외대공연장에서 개최하던 공연을 설

봉공원 잔디광장으로 옮겨 진행한다. 자연 속에

서 자유롭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공연 

형태로 운영돼 시민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색다

른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잔디광장에서 진행하는 공연 특성을 고려해 

관람객들은 개인 돗자리를 준비하면 더욱 편안

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별도의 객석 대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잔디 위에 앉아 여름밤

의 정취와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

된다. 또한 행사 당일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

로 예상되면서 설봉공원 주변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천시는 이천시

청 주차장과 이천중앙교회 주차장을 임시주차장

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기상 여건을 고려한 안전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 자녀 이중언어교육지원...‘언어 실력과 꿈 담은 액자 만들기’ 및 작품 전시회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오대일)는 이중언어교

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중언어 꿈 액자 만들

기’ 특별 활동을 개최하고, 완성된 작품을 센터에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다문화자녀 이중언어 교육(중국어·

베트남어·캄보디아어·일본어반)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과 학부모가 언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장이 됐다. 

다문화 자녀들이 그동안 수업을 통해 열심히 

익힌 부모의 모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

어, 일본어) 단어와 문장을 직접 쓰면서, 이중언

어 장점과 언어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학부모와 함

께 각 나라별 언어로 자신들의 ‘미래 꿈’을 비롯

해 좋아하는 음식, 문화, 해보고 싶은 활동 등을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다.

아이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국어까

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예쁜 액자 안에 언어 표현

력을 마음껏 담아냈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가 모

국어로 생각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글을 쓰는 모

습에 큰 보람을 느끼며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

졌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모국어를 써서 완성한 알

록달록한 액자 작품들은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센터 내 

복도에 전시했다. 센터 복도를 장식한 작품들은 

다문화 아동들이 가진 훌륭한 이중언어 잠재력과 

언어적 강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

부모는 “아이가 그동안 배운 모국어로 자신의 꿈

과 좋아하는 것들을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정

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며 “직접 쓴 언어 작

품이 센터 복도에 멋지게 전시되어 아이의 언어 

자신감이 더욱 커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대일 센터장은 “어릴 때부터 2개 이상의 언

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은 다문화 아동들만이 가진 매우 특별하고 강력

한 무기”라며 “복도에 전시된 작품들처럼 아이들

이 자신의 이중언어 실력을 마음껏 자랑하고, 글

로벌 인재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

로도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문화자녀의 

언어 발달과 강점 개발을 위해 수준별 이중언어 

교육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언어 활용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

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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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7월 18일,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와 부모가 함께하는 일본 문화체험 미니축제를 진

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직접교육에 참여하

는 아동들이 부모의 모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

하고, 언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가족 간 상

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일본 

야시장 문화를 주제로 일본 전통 놀이 4종과 대표 

길거리 간식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일본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본어반 참여 아동들은 체험용 ‘용돈’을 활

용해 직접 시장을 둘러보고 원하는 체험을 선택하

는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일본 시장 문화를 간접적

으로 경험하면서 일본어도 활용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이중언어 직접교육 일본어반 

수강생 및 형제자매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한편, 

같은 기간 중국어반에서는 ‘중국문화 골든벨’, 베트

남어반에서는 ‘베트남 설날 문화’를 주제로 문화체

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나라의 전통문화와 생

활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하성 기자 

일본 미니축제서 즐거운 문화체험!

평택시가족센터, 부모-자녀 상호작용교육 진행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보드게임 놀이터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지

난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2021~2022년생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창의

인성 보드게임 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하

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소통과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경험하고,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놀

이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

은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보드게임을 활용해 규

칙 이해하기, 순서 지키기, 문제 해결하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집중력과 사고력, 사회적 기술

을 키우고 부모와 자녀 간 협력과 관계 형성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보호자는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 

방법과 상호작용 방식을 배우며 가정 내 놀이활

동을 확장하는 기회를 얻었고, 프로그램에서 익

힌 보드게임을 활용해 가족 간 긍정적인 놀이문

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체험 프로그램과 가족 품앗이 활동 등을 운

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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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7월 15일, 

북부복지타운 다목적실에서 평택북부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수사진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 재능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동행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운영되

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 참여자들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메이크

업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장수사진 촬영을 앞둔 어르신들

의 얼굴 특징과 분위기를 고려해 자연스러운 메이

크업을 진행하고, 촬영을 지원했다. 특히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 교육기관인 엘라뷰티아카데미 원장도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의 헤어스타일을 손질하며 보

다 완성도 높은 촬영을 도왔다.

이번 활동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은 교육에서 배운 

기술을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실무 경험과 전

문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으며, 어르신들은 메

이크업과 헤어 손질 지원을 통해 장수사진 촬영을 

보다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을 통해 

익힌 전문기술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과정은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동시에 실현하는 의미 있는 활

동”이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향상

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

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메이크업 국

가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참여자가 습득

한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현장 실습 및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결혼이민자가 교육 통해 익힌 전문기술, 지역사회와 나눠요”

평택시가족센터,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 장수사진 촬영 메이크업 재능나눔 실시

평택시가족센터는 7월 21일 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활성화지원사업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

팝(AirPop)」 8회기 작품제작활동 및 작품 전시회

(포토존)를 진행했다. 「에어팝」은 다문화가족과 지

역주민이 함께 풍선아트를 배우고 작품을 제작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

되는 동아리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풍선아트 기술을 익히는 것은 물론, 협동작품 제작

과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를 이어

가고 있다.

이번 8회기 활동에서는 링커풍선을 활용해 노란

색과 초록색 두 가지 대형 하트 협동작품을 제작했

다. 참여자들은 역할을 분담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

하며 협동심을 기르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완성된 작품은 평택북부복지타운 

1층에 포토존으로 조성해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

게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포

토존은 약 1~2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은미 센터장은 “에어팝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주

민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

는 의미 있는 동아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 

활동과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팝(AirPop)」은 이번 

활동으로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에 들

어간다. 하반기 활동은 오는 8월 18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다양한 풍선아트 작품 제작과 재능기부, 

전시회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활성화지원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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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지원 ‘쉼표 한 공방I’

평택시가족센터, 1인가구 건강돌봄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관내 거주 및 실질적 1인가

구를 대상으로 건강돌봄프로그램 「쉼

표 한 공방I」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가구가 일상 속

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

정과 건강한 여가생활 형성을 지원하

기 위해 마련됐다. 총 2회기로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1인가구가 참여해 작품 

제작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회기에는 발포세라믹을 활용한 화

분과 트레이 만들기를 진행했다. 참여

자들은 직접 화분을 제작하고 식물을 

식재하며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완성

함으로써 식물을 매개로 한 자기돌봄 

활동을 경험했다. 2회기에는 하우스 

시계 만들기를 통해 다양한 재료를 활

용해 개성 있는 생활 소품을 제작하며 

창의적인 표현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

었다.

참여자들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었다”, “혼자 생활하며 새로

운 취미를 찾기 어려웠는데 이번 활동

을 통해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 좋

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한 참여자 간 작품 제작 경험을 공유

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1인가구가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일상

의 활력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며 “앞

으로도 1인가구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

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건강한 생활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1인가구지

원사업을 통해 건강돌봄, 식생활 개

선, 사회관계망 형성 등 1인가구의 건

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오르골 만들기 및 연주체험

평택시가족센터, 내외국인 참여 문화소통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16일과 

23일,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분소에서 

다문화·비다문화 지역주민 40명을 대

상으로 내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 

「오르골 만들기 및 연주 체험」을 운

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외국인 지역주민

이 함께하는 문화 체험을 통해 자연

스러운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

그램은 회기별 20명씩 총 2회 운영됐

으며,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가 함께 

참여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오르골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고 금형·천공 방식의 오르골 제

작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완성

한 오르골을 활용해 자신이 선택한 음

악을 연주하며 작품을 공유하는 시간

을 가졌고,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넘

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했다.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배

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이야

기할 수 있어 뜻깊었다”, “공통된 체

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

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

번 활동을 통해 내외국인 간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은미 센터장은 “문화 체험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자연스럽

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개

가 된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요리로 긍정적인 가족 소통

평택시가족센터, ‘아빠랑 플레이데이’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

는 7월 11일 평택제일제과제빵학

원에서 아동기(8~11세) 자녀와 아

버지 20명(10가족)을 대상으로 아

버지역할지원사업 「아빠랑 플레

이데이」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진

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자녀

가 함께 요리활동에 참여하며 협

동심을 기르고 긍정적인 가족 소

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됐다. 참여 가족들은 4인 1조(2가

족)로 팀을 구성해 말차와 바닐라 

두 가지 맛의 푸딩을 직접 만들며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료를 계량하고 섞는 과정부터 

푸딩을 완성하고 정성껏 포장하는 

전 과정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협동하는 경험을 

쌓았다. 또한 다른 가족과 한 팀이 

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활

동해 가족 간 교류와 유대감도 함

께 높일 수 있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

버지는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하

며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 좋

았고, 함께 만든 푸딩을 보며 무척 

뿌듯했다”며 “평소에는 쉽게 하지 

못했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

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아버지와 자

녀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

며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많

은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

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미래 기술 분야 직업 탐색

평택시가족센터, 홀로그램 엔지니어 체험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11

일, 서부복지타운에서 다문화가

족 자녀 12명을 대상으로 진로설

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 ‘홀로그램 엔지니어 직업

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

녀들이 미래 기술 분야의 직업을 

탐색하고,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

됐다. 참여자들은 홀로그램 엔지니

어의 역할과 관련 기술에 대해 알

아보고, 홀로그램 제작 원리 교육

과 키트를 활용한 체험 활동에 참

여하며 미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참여자들은 직접 홀

로그램 체험 키트를 제작하고 구

현 원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를 보다 쉽게 이해

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 직업

의 다양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

졌다. 이를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

와 진로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

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

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홀로그

램 기술에 대해 알게 되어 흥미로

웠다”며 “직접 만든 키트로 영상

을 확인해보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

로드」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직업

체험, 대학탐방, 직업인 특강, 진

학설명회, 해단식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2026년 08월 01일 ~ 08월 15일  

Pyeongtaek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7월 11일, 

이주배경청소년과 보호자 20명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고 한국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그림책과 요리 

활동을 통해 한국의 음식문화와 생활문화를 자연스

럽게 이해하고, 보호자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

해 가족 간 소통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됐다. 참여자들은 그림책 ‘잔치국수’를 함께 읽으며 

책 속에 담긴 한국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

고, 해초비빔국수 만들기 활동에 참여했다. 

재료를 준비하고 양념을 활용해 직접 음식을 완성

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음식문화를 체험했으며, 완

성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참여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그

림책 속 내용을 실제 요리 체험으로 연결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

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보호자와 청소년

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

러운 대화와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그림책에서 

본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가족과 함께 요리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문화 체험은 이주배경청소년들

이 한국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배경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

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

기 위해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가족관계 향상 프로

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그림책 읽고 한국 음식 만들기’

평택시가족센터,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3군 어울림 군인가족 계절체험학습

평택시가족센터, 여름아 놀자 운영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11일, 안성 인처골

마을에서 관내 육·해·공 3군 군인가족 16가족을 

대상으로 「군인가족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

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6년 평택시 군인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군 복무 특성상 가족

과 함께하는 여가시간 확보가 어려운 군인가족

에게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

고 가족 간 유대감 향상 및 지역사회 내 군인가

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보물찾기 활

동을 진행하며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매실 고추장 만들기, 여름과일 모

나카·마카롱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

험활동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체험 종

료 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수박을 나누며 무더운 

여름 속 휴식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평소 가

족과 함께 외부 활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

데,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군인가족의 특성

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부모와 자녀 함께 활동하며 건강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증진해요!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11일,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부모역할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언어발달교육 참여 가족과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

으로 ‘다문화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5~9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역할과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형성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건

강한 의사소통과 언어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교육에서는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그

림책 부모교육 & 활동’을 주제로 그림책 읽기와 단

어 활동, 감정 표현 활동을 진행했다. 부모와 자녀

는 다양한 감정과 어휘를 함께 익히고 서로의 마음

을 표현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모는 자

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

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부모역할을 배웠다. 

이어진 부모-자녀 체험활동에서는 천연 버블바 만

들기를 진행했다. 참여 가족들은 다양한 재료를 활

용해 버블바를 직접 만들며 자연스럽게 어휘를 확

장하고,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친밀

감을 높일 수 있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부모가 자

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

천하는 것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언어 발달의 중

요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부모교육과 부모-

자녀 체험활동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이 건강

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

달지원사업과 부모역할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과 부모-자

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정 내 긍정적인 언어환경 조성과 건강한 가족관

계 형성도 지원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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